
부처님 인연으로 광주지역 여러분에게 대승경전
〈법화경〉강의를 하게 돼 더욱 고맙고 행복한 마음
이 듭니다.
이번 강좌의 대주제는‘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

나다’입니다. 이 주제는〈법화경〉과 관련이 있습니
다. 〈법화경〉약초유품(藥草諭品)은 세상의 모든 중
생들을 드넓은 들판의 약초에 비유해 그 약초가 단
비를 만나 흠뻑 젖고 무럭무럭 자란다는 이야기입
니다.
오늘도 법의 단비[法雨]에 흠뻑 젖었으면 합니

다. 〈법화경〉의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바로
약초유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설법의완성품〈법화경〉
〈법화경〉은 부처님의 많은 설법을 담은 경전 중
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종지는 회삼귀일(會三歸一)입니다. 삼
승(三乘)을 일승(一乘)의 법으로 모두 모아 일승의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을 회삼귀일이라고 합니다.
삼승은 교학적으로 성문(聲問), 연각(緣覺), 보살(菩
薩)을 말하는데 우리의 다종,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삼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삼승뿐이겠습니까?
삼백승, 삼천승, 삼만승도 되겠지요. 그와 같이 다양
한 우리 삶의 모습들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일승의 가르침으로 이해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승의 가르침은 차별현상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지고한 가치, 즉 누구나 평등
을 갖고 있는 고귀한 그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누구나 다 같은 부처
님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종, 다양
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삶을 궁극적으로 부
처님의 삶이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
간 본래의 가치에 눈을 뜨라는 가르침을 바로〈법화
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법화경〉을

‘인불(人佛)사상’‘사람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으
로 대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나는 일대사 인연, 하
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일대사
인연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내용을 열어주

고, 보여주고 또 다시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음의
내용 속에 들어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
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큰 사연이다”라
고 표현합니다[開示悟入佛知見].

방편품, “성불이궁극목표”
〈법화경〉은 28품으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
다. 평생 의지하고, 연구하고, 읽고, 쓰기에 딱 알맞
은 양의 경전입니다. 〈법화경〉가운데‘방편품’과

‘여래수량품’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방편품’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
님의 인격을 위대하게 보고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을 닮아가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는 것, 즉‘성불이
궁극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 앞에 와서, 아니 불상에 와서

절 삼배만 해도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또 부처님 앞에, 혹은 불상 앞에 꽃 한송이만 올려
도 그것만으로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또 부처님 앞에 와서 고개 한 번 숙이는 것만으로
이미 성불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불이 쉬운 것입
니다.
온갖 고행을 하면서 성불하려고 하지만 늘 그 자

리인 것을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행본처
(궋궋本處)요 지지발처(至至發處)라.”즉‘어떤 수
행을 하든, 아무리 행하고 행해야 항상 본래의 장소
다’라는 것이죠. 참선을 아주 최고급 수행이라고 합
시다. 최고급 수행을 삼십년간 일종식에 장좌불와

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설사 목적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출발한 그 장소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죠?
사람으로 출발했죠? 사람으로 출발해서 사람의 출
발 장소에 이른 겁니다. 이 사실 아는 것 이외에 다
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개가 완전무결한 존재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불, 수행, 도인, 보살,
선지식, 나한, 이런 이름들을 경전과 법문 속에서 많
이 들어서 그런 이름들이 실재하는 줄 알고 있습니
다. 방편으로 이름을 지었을 뿐 실재하는 것이 아닙
니다. 그냥 지어놓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불교에서는 온갖 조건을 붙여 성불을 이

야기 하고, 별별 과정을 거쳐야 성불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래서〈법화경〉은 대승불교운동의 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인당신을존경합니다
〈법화경〉제바달다품에는 극악무도한 사람 제바
달다가 나옵니다. 그는 부처님에 대한 복수심과 원
한을 가득 품고 출가 합니다. 출가해서도 원한을 버
리지 못하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합
니다. 〈법화경〉은 제바달다의 모든 원한을 일시에
풀어줍니다.
부처님은“과거에 수행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선

지식을 찾고 있었다. 때 마침 나타나서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제바달다다. 제바달다는 나의 선지
식이고 나의 스승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불경보살품에서는 상불경 보살이 이야기를

총정리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
처님이라며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막
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상불
경 보살은 그러면 저만치 물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그렇더라도 나는 당신을 부처님이라 생
각합니다. 부처님을 존경합니다”며 온 마음을 담아
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에 대한 최고의 신뢰죠. 인
간의 존엄성, 인간의 본성을 보고 그대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모두 시주(施主)한
부처님
우리나라 명산대찰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앞에는

돈도, 음식도, 꽃, 과일이 넘쳐나게 올라 와 있습니
다. 이것이 부처님 복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
은“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주다”했습니
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단돈 10원, 밥한 그릇 시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제일 큰 시주자다고 했을까요?
무엇을 시주했는가? 부처님은 복이 많은 제일 부

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많은 복을 시주 하신 분
입니다. 그 결정체가〈법화경〉입니다. 진리, 참다운
이치, 인생의 참되고 바른 이치를 우리에게 시주해

주신 분이라 물질을 시주한 것보다 천배 만 배 위대
한 것입니다.
〈법화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이
아낀 것 모두 입니다.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아끼
고, 사랑하던 그 가르침을 통째로 우리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셨으니 얼마나 큰 시주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

다. 시주하십시오. 부처님처럼 시주하십시오. 물질
시주도 해야 하지만, 사찰에 절도, 돈도, 불상도, 법
당도 짓고 그런 장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법문도,

공부도, 참선도 하죠. 부처님처럼 시주합시다. 우
리 인간처럼 시주를 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처럼 법
을 제대로 배워서 법을 시주하는 것이 복이 더 됩
니다. 
저는 근래 부처님 복을 주로 연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을까? 무슨 복을 지었을까?
“부처님과 같은 대시주자가 되고 그래서 부처님
과 같은 부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법화경〉을
정리하고 끝맺습니다.

양행선광주전남지사장

前조계종교육원장무비스님이‘2010 빛고을불교아카데미’마지막강좌에서〈법화경〉을강의하고있다. 무비스님은
“〈법화경〉에서는‘사람이부처이고개개인이소중한존재’라고말한다”고했다.

“이미부처를이룬그대무엇을좇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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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제5강 무비 스님

빛고을 광주에 부처님 법향을 가득하게 했던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11월 24일 무비 스님(前 조계
종 교육원장)의〈법화경〉강의를 끝으로 회향했다.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를 주제로 광주 동구 KT
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한 달 넘게 진행된 행사의 마지막 회에서 무비 스님은‘사람이 부처님입니다’를
주제로〈법화경〉을 강의했다. 다음은 무비 스님의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단돈 10원, 밥한 그릇
시주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진리, 인생의 참되고
바른이치를 우리에게
시주했습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소중히 여긴 것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정 운 철 학 원
전화: 010-7154-8835 / 011-241-9681

■일시 : 11월 27일(토) 오전11시- 13시

12월 4일(토) 오전11시- 13시

■과목 : 명리학,기문둔갑,육효,육임,관상
수상,타롯카드,성명학
(무료공개강의는명리학위주)

■대상자 중점강의 :
·공부에맥을잡지못해고민하시던분
·여러해공부했으나통변이시원치않으신분

단기간에 일가를 이루고 싶은분
역술업의 취업을 희망 하시는분

■강사 : 전, 호서대 명리·기문학 주임교수 직강!
■장소 : 서울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

씨채널 안경점옆 홍삼대리점 안골목

무료공개강의
사주명리 통변술을 밝힌다

각각사사찰찰의의 불불사사 포포교교용용
관음도 ● 달마도

“불자님! 관세음보살님친견서원세우세요”
생명구제!혜안이열립니다.

소승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응화하여주신 큰 인연으로
佛母(탱화)스님이 되어 붓 끝으로 불법을 수행하며

영험한 불화 조성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남시초일동 331번지 도법사(무하)
문의:010-5413-0556스님단체주문 환영

●관세음 보살님의 신통묘력이 함께하는 ●

<옴마니반메훔> <卍불> <법륜>의 경면주사 육필
관음달마도에는 불, 보살님의 가피력이 함께합니다.

이사, 집수리, 여행, 상가방문 등 그 이후에 심하게 울고보채는 영, 유아의 머리맡에
본, 관음, 달마도를비치하시면바로안정을찾는등그진가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특히자동차(오토바이)운행중큰사고를피하여
가는등신기한사례들을많은분들이체험합니다.

☞본 달마도의 용도
삼재, 액운소멸, 작업장의 안전사고 잦은 곳,
각종시험 합격기원, 위험직종 종사자, 
실내의 무서움이 느껴지는 곳 ... 등
·그림재료 : 닥나무 한지에 고급경면주사로

불모 스님 친필(手作) 그림
·크 기 : 명함 사이즈(포켓,지갑용,액자용,

자동차실내비치용)

☞무하스님약력(화력30여년)
·현 도법사 주지, 한국미협(국전)회원 등
·1988년 : 서울올림픽기념미술제출품
·1989년 : 국가무형문화재48호

만봉스님계 탱화(불화)입문수련
·1998년 7월 24일 KBS2 TV“달마도 신비”에출연

•단음식을먹을때신경쓰시고조절하셔야하는분

•식이섬유섭취및몸매관리를원하실때

•조금만환경이바뀌어도몸이뜨끈뜨끈해지시는분

•부모님선물로최고, 어린이비만치료에좋습니다.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TEL 063) 631-0108 / FAX 063) 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청소년예술제)

돼지감자차판매문의 남원 선원사

자연이만든인슐린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효과가있는천연
인슐린이라불리우는
이눌린을함유하고있습니다. 

‘이눌린’은칼로리가없으며, 위에서소화가되지
않아장으로내려가므로혈당이나혈중인슐린의
농도가증가하지않기때문에당뇨환자에게
아주좋습니다.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s a j u 7 9 . c om

1.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